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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주제 기반의 오피니언 마이닝을 수행하였다. 언론 

매체가 가지는 정파성을 일종의 오피니언으로 간주하여 대선이라는 거대 이슈에 대한 각 매체들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먼저 대량의 신문 기사에서 주제를 추출한 후 매체별 주제 구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제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제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시기별 주제 분포의 차이를 매체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분석에서 진보매체와 보수매체 모두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따라 기사를 보도하는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주제 기반 오피니언 마이닝이 타당성 있는 의견 분석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performs opinion mining of newspaper articles, based on topics extracted by topic modeling. 

We analyze the attitudes of the news media towards a major issue of ‘presidential election’, assuming 

that newspaper partisanship is a kind of opinion. We first extract topics from a large collection of newspaper 

texts, and examine how the topics are distributed over the entire dataset.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each topic are then investigated by means of network analysis. Finally we track down the chronological 

distribution of the topics in each of the newspapers through time serial analysis. The result reveals that 

both the liberal newspapers and the conservative newspapers exhibit their own tendency to report in 

line with their adopted ideology. This confirms that we can count on opinion mining technique based on 

topics in order to analyze opinion in a reliable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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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각종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인한 소셜 미

디어 콘텐츠의 증가로 대중과 소비자의 의견

을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다. 이에 따

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블로그, 댓글 등을 

통해 오가는 텍스트 데이터들은 대중의 생각

을 쉽게 들여다 볼 수 있게 해 주는 새로운 원

천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데이터의 

증가와 텍스트 마이닝 기술의 발전으로 텍스

트에 담겨 있는 의견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오

피니언 마이닝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기 시작

하였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주로 기업이나 각종 기

관이 사회적 사건이나 정치적 이슈, 기업 전략

이나 마케팅, 제품 선호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

을 수집하여 의사 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

으로 활발히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의 오

피니언 마이닝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상품평

이나 영화평과 같이 의견이 감정 언어로 표현

되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감정의 극성을 판단

해 내기 위한 기법이나 그것의 기반이 되는 감

정어 사전을 구축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단어나 문장 

단위가 아닌 텍스트에서 자동으로 추출된 주

제들을 기반으로 오피니언 마이닝을 수행하고

자 하였다. 특정 이슈를 다루는 텍스트에서 발

견되는 주제들의 성격과 그 주제들의 시기별 

분포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이슈를 바라

보는 텍스트 생산자의 관점이나 의견이 파악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대량의 자료로는 시기별로 비

교적 일정한 분량의 텍스트로 구성돼 있는 신

문 자료가 적당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를 

연구 자료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기사를 통해 

드러나는 언론 매체의 정파성을 일종의 의견

으로 간주하여 이를 오피니언 마이닝의 대상

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18대 대선 후보들에 대한 기사를 

진보매체의 기사와 보수매체의 기사로 나누어 

수집한 후, 각 매체별로 주제를 자동으로 추출

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

법을 사용하였다.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은 방

대한 양의 텍스트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분석

하여 주제들을 발견하고 그 주제들이 서로 어

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

화되어 가는지를 분석해 주는 통계적 방법이

다(Blei 2013). 

이렇게 추출된 주제들은 매체별 정파성 분석

을 위해 세 단계로 분석되었다. 먼저, 각 매체가 

따르는 정파적 입장에 따라 대선 후보 관련 기

사에서 형성되는 주제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매체별로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들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양 매

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제일지라도 주제

의 세부 내용은 매체별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고, 주제를 구성하는 단어들을 네트워크 분

석 기법을 통해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공통 

주제에 대한 시기별 분포 또한 매체별로 다르

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시계열 분석을 통해 주

제 분포의 차이를 매체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제 기반 오피니언 마이닝이 타당성 있

는 의견 분석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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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2.1 오피니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은 주로 다양한 소셜 미디어 

콘텐츠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의 선호도, 사회

적 사건이나 정치 이슈 등에 대한 대중들의 의

견을 분석하는 데 적용되어 왔고, 관련 연구들 

또한 이러한 의견들의 추출, 분류, 이해, 평가를 

위한 방법론에 관한 논의를 주로 다루고 있다

(Chen and Zimbra 2010; Liu 2010).

문헌정보학 분야의 오피니언 마이닝 관련 연

구로는 의견이나 감정을 담고 있는 의견 문서

들의 자동 분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잠

재의미색인(LSI) 기법을 이용해 분류 실험을 

한 연구(이지혜, 정영미 2009)와, 의견 검색을 

위한 사용자 정보 요구를 표현하는 방법과 의

견 자질들의 결합 방법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연구(한경수 2010)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의

견의 수집과 분석이라는 오피니언 마이닝의 주

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라기보다는 정보 

검색의 관점에서 오피니언 마이닝을 다룬 연구

라고 할 수 있겠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텍스트 마이닝의 하위 분

야이기 때문에 의견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자

연언어처리 기법, 전산언어학적 방법들과 더불

어 텍스트 마이닝 기법들이 적용된다. 대부분

의 오피니언 마이닝 연구는 감정 어휘나 문장

의 통사 구조를 분석하여 텍스트로부터 의견을 

추출하고 텍스트 마이닝기법을 이용하여 의견

의 극성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주로 사용된 기법은 기계학습이었으며 의견 

분석의 대상이 되는 단위는 개별 어휘나 구, 문

장 등이었고 본 연구에서와 같이 토픽 모델링

을 통해 추출된 주제들을 바탕으로 의견을 분

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2.2 토픽 모델링

토픽 모델링은 구조화되지 않은 방대한 문헌 

집단에서 주제를 찾아내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맥락과 관련된 단서들을 이용하여 유사한 의미

를 가진 단어들을 클러스터링하는 방식으로 주

제를 추론하는 모델이다(Steyvers and Griffiths 

2007; Blei 2012). 이러한 특징 때문에 토픽 모

델링은 문헌들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분석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Griffiths와 Steyvers(2004)는 토픽 모델링을 

통해, PNAS에 실린 1991년부터 2001년 사이

의 논문들의 초록에서 주제를 추출한 후 시기

별로 각광받는 주제와 소멸되는 주제를 파악하

였다. Newman과 Block(2006)은 초기 미국 

사회와 출판 문화의 이해를 위해, 토픽 모델링

을 이용하여 18세기 신문 텍스트에서 주제를 

추출하고, 각각의 주제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Gerrish와 

Blei(2010)는 동적 토픽 모델(Dynamic Topic 

Model)을 이용하여 논문 코퍼스에서 시간의 흐

름에 따른 주제들의 내용 변화를 파악하여 이를 

개별 문헌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데 적용하였다. 

Grimmer(2010)는 미 상원의원들의 보도 자료

에서 의원들이 강조하는 어젠다를 추출하는 데 

토픽 모델링을 이용하여, 입법자들이 유권자들

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업무를 홍보하는지

를 분석하였다. Song과 Kim(2012)은 생물정

보학 분야의 논문 자료에서 주제를 추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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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문 분야의 지적 구조를 분석하고 하위 

분야에 대한 연구 경향을 살펴보았다. 토픽 모

델링을 적용한 문헌정보학 분야의 국내 연구로

는 문헌정보학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박자현, 

송민(2013)과 한국의 경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송혜지 외(2013)가 있었다. 이처럼 토픽 모델

링은 특정 분야에 대한 동향 분석에 주로 사용

되어 왔고 오피니언 마이닝에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3 정파성 분석

본 연구에서 다루는 언론의 정파성은 대부분 

언론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주로 

연구자가 갈등적 요소가 강한 몇 개의 주제를 

임의로 선정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몇 개의 키

워드를 정하여 해당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들의 

내용을 직접 분석하는 방식으로 정파성이 분석

되었다. 이때 측정되는 요소들은 크게 취재원, 

프레임, 논조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취재원이란 기사의 출처를 의미하는데 이는 

다시 개인 취재원과 기관 취재원(청와대, 정당 

등)으로 나누어진다. 취재원을 분석한 연구들

에서는 이들 개인 또는 기관 취재원들의 유형

이나 성격, 특정 이슈에 대한 입장 등을 코딩하

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사의 정파성을 판단하

였다(윤영철 2000). 

프레임 분석은 언론이 뉴스를 제공할 때 일

정한 틀을 도입함으로써 수용자들이 어떤 메시

지를 유목화(categorization)해서 해석하고 평

가하도록 작용하는 역할을 한다는 프레이밍 이

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즉, 프레임은 언론이 

취한 입장과 그에 따른 보도 양식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뉴스 수용자의 의견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이준웅 2001). 이러한 

측면에서, 특정 이슈를 다룬 기사들에 대한 프

레임의 비교․분석은 정파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김정아, 채백 2008).

논조는 논설이나 평론 등의 경향에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경향이 잘 드러나 있는 사설이

나 칼럼 자료는 정파성 분석을 위한 주요 자료

로 사용되어 왔다. 이를 이용한 연구들은 특정 

사안이나 인물에 대한 언론의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사설이나 칼럼에서 연구 대상에 대한 논

조를 긍정, 부정, 중립의 의견으로 구분하거나 

비판의 빈도 등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정파성을 

판단하였다(최진호, 한동섭 2012).

내용 중심의 기사 분석에 계량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정파성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박

재영(2009)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기사 내용

의 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식을 

정파성 분석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정파적 정

도와 정파성의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하

였다. 최현주(2010)에서는 지지와 반대 입장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관점 균형지수’와 취

재원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취재원 균형

지수’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언론학 분야의 연구들은 대

부분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분석

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정보학 분야에서 기계학습 방법을 활용

하여 신문사별 논조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감

미아, 송민 2012)에서도, 엄밀한 의미에서의 논

조 분석을 위해 사용된 기사는 4대강 관련 기사 

229건에 불과해, 본 연구에서와 같이 대량의 자

료를 대상으로 정파성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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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연구 방법

3.1 데이터 수집

최민재, 김재영(2008)에 따르면, 불공정 편

파 보도는 특히 선거 때 현저해지고 방송보다

는 신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

다. 이를 고려하여 18대 대선 국면에서 보도된, 

주요 대선 후보와 관련된 기사들을 정파성 분

석의 대상으로 정했다. 자료의 수집을 위해 웹 

크롤링 기법을 사용하여, 선거 직전 2년 동안

(2011년 1월 1일~2012년 12월 18일) 신문 지

면에 게재된 기사 중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가 

등장하는 기사들을 수집하였다.1)

기사 수집의 대상이 된 일간지는 국내 신문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보수 

성향의 일간지 2종과 진보 성향의 일간지 2종

이다. 보수 성향의 일간지로는 조선일보와 동

아일보, 진보 성향의 매체로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을 택했다. <표 1>은 기사 수집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3.2 데이터 전처리

모든 자료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집된 

웹 페이지 형식의 기사이기 때문에 마크업 기

호, 연관 기사 제목, 신문사별 고유 문구2) 등의 

후보 성향 매체 기사수 단어 수

박근혜

보수
조선 2,506 652,147

동아 2,364 562,933

진보
한겨레 2,376 704,787

경향 2,510 710,502

문재인

보수
조선 1,300 317,397

동아 1,335 317,723

진보
한겨레 1,193 364,216

경향 1,306 390,083

안철수

보수
조선 1,594 413,631

동아 1,401 338,415

진보
한겨레 1,336 412,771

경향 1,475 460,255

<표 1> 대선 후보 기사의 수집 결과

 1) 언론사가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는 기사 중에는 지면에 게재되지 않는 기사나, 일부 내용이 수정된 동일한 제목의 

기사, 내용은 동일하지만 제목만 다른 기사 등 정제되지 않은 기사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지면에 게재된 고유한 기사들만을 수집하였다.

 2) ‘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등의 

고정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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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한 후 기사의 본문만을 

추출하였다. 기사의 본문은 UTagger3)를 이용

하여 형태소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중에는 

합성명사가 과분석되거나 고유명사 또는 전문

용어가 오분석되어 나타난 경우가 있었다. 이러

한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명사+명사’ 형태의 

바이그램(bigram)에 대해 상호정보량(Mutual 

Information: MI로 약칭)을 산출하여 적정 수

준 이상의 MI값을 가지는 결합을 합성명사로 

보고 이를 결합된 형태로 치환하는 작업을 거

쳤다. ‘경제+민주화’(MI값:8.01)나 ‘여론+조

사’(MI값:8.87) 등이 그 대상이 되었다. 또한 

수집한 기사 내에서 ‘이 대통령’과 ‘나 후보’ 등

은 각각 ‘이명박’, ‘나경원’을 지칭하는 이형태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하나의 

대표 형태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나라

당’, ‘새누리당’과 같이 수집 대상 기간 중 명칭

이 변경된 용어들은 모두 바뀐 용어로 통일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정파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은 기사에서 추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는 명사 개념어를 통해 드러난다고 보고 

일반명사, 고유명사를 제외한 다른 문법 범주

에 속하는 용어들은 모두 불용어(stopwords)

로 처리하였다. 여러 문서에 걸쳐 나타나는 명

사들 중 ‘위원회’, ‘대표’, ‘관계자’ 등과 같이 주

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판단

되는 어휘들도 함께 제거하였다. 같은 이유에

서 각 후보들의 이름도 분석에 대상에서 제외

시켰다. 

3.3 데이터 분석

3.3.1 LDA 모델을 이용한 주제 추출

본 연구에서는 대선 후보 관련 기사에서 주제

가 되는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 MALLET의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토픽 모델링 기법 중 하나인 LDA는 단순하

다는 특징과 함께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는 

데 유용하며, 의미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주제

들을 생산한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텍스

트 분석에서 인기 있는 모델로서 사용되어 왔

다(Mimno and McCallum 2008). LDA는 모

델링을 수행하기 위한 샘플링의 반복 횟수와 

추출할 주제의 수를 지정해야 하는데 본 연구

에서는 샘플링을 3,000회 반복하여 총 15개의 

주제를 추출했다. 이러한 설정값들은 여러 번

의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진 것으로, 연구에 사

용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장 해석이 가능한 

주제 집합을 추출해 주는 것으로 파악된 값들

이다. 추출된 주제들에 대해 적절한 주제명을 

레이블링하고 진보매체와 보수매체에서 나타

난 주제들의 구성을 서로 비교하여 주제적 차

이를 통해 정파성을 분석하였다. 

3.3.2 네트워크 분석

두 종류의 매체에서 공통으로 추출된 주제라 

하더라도 각각의 주제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내

용과 단어들 간의 관계는 매체별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동시 출현 단어 네트워크를 구성해 분석하였다. 

 3) 울산대학교 한국어처리연구실(http://nlplab.ulsan.ac.kr)에서 만든 한국어 문장에 대한 품사 및 동형이의어 분별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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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주제를 구성하는 20개의 단어들 중 동일

한 기사에 함께 출현한 단어들과 그들 간의 동

시 출현(co-occurrence) 빈도로 행렬을 구성하

여 벡터 간 코사인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산출한 후 이 값을 이용하여 동시 출현 단어들 간

의 패스파인더 네트워크(Pathfinder Network: 

PFNet으로 약칭)를 구성하였다(Schvaneveldt 

1990). PFNet은 삼각부등식(Triangle Inequality)

을 위반하는 경로를 제거하여 네트워크를 생성

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경우 

주요한 링크만 남겨진, 요약된 네트워크를 얻

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이재윤 2006a). 

또한 이재윤(2006b)에서 제안한 삼각매개중심

성(Triangle Betweenness Centrality: TBC로 

약칭)을 이용하여 각각의 주제 네트워크를 이루

는 노드들의 입지와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마지

막으로 노드들의 군집화를 위해 PNNC(Parallel 

Nearest Neighbor Clustering) 알고리즘을 적용

하였다. 이는 PFNet상의 노드를 최근접 이웃끼

리 연결하여 군집을 형성해 나가는 일종의 계층

적 클러스터링 기법이다(이재윤 2006c). PFNet 형

성과 TBC 측정 및 PNNC 수행을 위해 WNET0.4 

(이재윤 2012)를 사용하였고 NodeXL을 이용

하여 이를 시각화하였다. 

3.3.3 DMR 모델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

18대 대선 후보들의 기사로부터 추출된 각 주

제들의 분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

는지 살펴보기 위해 DMR(Dirichlet-multinomial 

Regression) 기반의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

다. 이는 기본 LDA와는 다르게 문헌의 텍스트 

자료 외에도 메타데이터를 추가로 입력 받아 

해당 메타데이터에 따라 주제의 분포가 변화되

는 양상을 추적하게 해 주는 모델이다(Mimno 

and McCallum 2008). 여기서는 먼저 LDA를 이

용해 각 매체의 후보별 기사에서 주제를 추출한 

후, MALLET의 DMR 기반 토픽 모델 알고리즘

을 사용해 각 주제 분포의 시기별 변화 양상을 파

악하여 주요 정치적 이슈가 일어났던 시기를 중심

으로 매체별 주제 분포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4. 분석 결과

4.1 매체별 주제 구성 분석

언론은 특정 사안을 보도하지 않는 방법을 통

해 정파성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를 ‘매체의 

정파성에 의한 의도적 배제’라고 표현한다(김영

욱 2011). 따라서 어떠한 주제가 특정 매체에서

만 등장한다면 이는 매체의 정파적 성향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보매체와 보

수매체의 기사를 대상으로 각각 모델링을 수행

하여 각각 2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총 15개의 

주제를 각각 추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의 우측에 위치한 주제 구성 단어들은 

토픽 모델링의 수행 결과로 출력된 것이고, 좌

측의 주제명은 단어들의 의미적 연관성을 고려

하여 연구자가 직접 부여한 것이다. 

MALLET의 LDA 기반 토픽 모델링은 동

일한 자료와 동일한 설정값을 적용하더라도 모

델링을 실행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를 생성

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매체별 모델링 결과

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델링을 반복적으

로 수행하여 각 매체별로 비교적 꾸준히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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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명 주제 구성 단어

경제
민주화

대기업, 경제민주화, 일자리, 중소기업, 등록금, 양극화, 재벌개혁, 순환출자, 비정규직, 반값등록금, 김종인, 자본주
의, 서비스, 이명박정부, 소득세, 성장률, 중산층, 계열사, 공무원, 경제위기

여론조사
여론조사, 지지율, 포인트, 이명박, 유권자, 단일화, 지지층, 지지자, 수도권, 단일후보, 투표율, 야권후보, 양자대결, 
노무현, 미디어리서치, 응답자, 정몽준, 오차범위, 이회창, 무소속

남북관계
김정일, NLL, 정상회담, 한반도, 천안함, 연평도, 탈북자, 남북관계, 미사일, 노무현, 대화록, 북방한계선, 통일부, 
김정은, 이명박정부, 러시아, 김일성, 대사관, 아시아, 국정원

정수
장학회

정수장학회, 이사장, 문화방송, 부산일보, 김지태, 최필립, 김재철, 방문진, 언론사, 지분매각, 박정희, 이사회, 
한국방송, 청와대, 한겨레, 장학금, 과거사, 청문회, 이진숙, 인터뷰

과거사
박정희, 아버지, 인혁당, 과거사, 쿠데타, 민주화, 피해자, 전두환, 대법원, 장준하, 역사인식, 대한민국, 어머니, 
민주주의, 지도자, 유가족, 육영수, 의문사, 독재자, 이승만

새누리당
최고위원, 지도부, 비대위, 비상대책, 이재오, 대변인, 비대위원, 지역구, 전당대회, 김문수, 쇄신파, 홍준표, 당선자, 
이명박, 여의도, 황우여, 청와대, 정몽준, 이한구, 수도권

민주
통합당

최고위원, 손학규, 김두관, 문고문, 이해찬, 노무현, 지도부, 박지원, 정세균, 전당대회, 선거인단, 도지사, 한명숙, 
모바일투표, 정동영, 김대중, 유시민, 문성근, 강원도

지도자,
리더십

이명박, 리더십, 지도자, 박정희, 노무현, 김대중, 쿠데타, 기득권, 이명박정부, 이미지, 오바마, 아버지, 부정적, 
대한민국, 산업화, 긍정적, 공동체, 스타일, 민주주의, 민주화

복지문제
일자리, 비정규직, 복지국가, 노동자, 반값등록금, 등록금, 소득세, 정규직, 대학생, 법인세, 테마주, 중산층, 무상보육, 
사교육, 가계부채, 건강보험, 이명박정부, 자유무역협정, 서비스, 무상급식

SNS,
미디어

트위터, SNS, 인터넷,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콘서트, 사이트, 컴퓨터, 서비스, 미디어, 
스마트폰, 사용자, 페이스북, 시스템, 메시지, 온라인, 진행자, 리트위터, 사이버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박원순, 보궐선거, 무상급식, 나경원, 주민투표, 오세훈, 서울시, 최고위원, 단일후보, 투표율, 시민단체, 
제작소, 네거티브, 홍준표, 교육감, 무소속,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서울시민, 포퓰리즘

선거운동
선거운동, 선관위, 후보자, 무소속, 지역구, 사무실, 아파트, 토론회, 여의도, 선대위, 강원도, 선거관리, 선거법, 
네거티브, 후원금, 보좌관, 지지자, 공천헌금, 국정원, 공직선거법

통합
진보당

노동자, 통합진보당, 비정규직, 쌍용차, 해군기지, 이정희, 전태일, 민주노동당, 정규직, 심상정, 진보적, 건강보험, 
국가관, 정리해고, 이석기, 당권파, 노회찬, 노동계, 김재연, 지부장

안철수
연구소

안철수연구소, 테마주, 소프트웨어, 투자자, 상한가, 글로벌, 코스닥, 서비스, 시스템, 프로그램, 인터넷, 컴퓨터, 
대기업, 거래소, 스마트폰, 수수료, 모바일, 테크노밸리, 컴퍼니, 대주주

단일화
단일화, 무소속, 선대위, 대변인, 정치쇄신, 정권교체, 서울대, 정치개혁, 야권후보, 지지자, 브리핑, 공보단장, 
단일후보, 선거운동, 토론회, 메시지, 정치혁신, 출마선언, 박선숙, 간담회

<표 2> 토픽 모델링 수행 결과 중 일부 

다고 판단되는 주제들을 해당 매체에서 두드러

지는, 신뢰성 있는 주제로 파악하기로 하였다. 

<표 3>은 모델링을 10회 수행한 결과, 각 주제

들이 출현한 횟수를 매체별로 나타낸 것이다. 

토픽
출현 횟수

진보매체 보수매체

MB정부실정  8  0

과거사 10  3

복지문제  7  0

정수장학회  9  1

<표 3> 모델링 10회 수행 결과

토픽
출현 횟수

진보매체 보수매체

남북관계  3 9

SNS, 미디어  7 9

경제민주화 10 10

단일화 10 10

민주통합당  8  8

새누리당  9  8

서울시장보궐선거 10  9

여론조사  9 10

지도자, 리더십  6  9

선거운동  2  2

안철수연구소  0  4

통합진보당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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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과반수 넘게 출현한 

경우로, 이들만을 신뢰성 있는 주제로 판단하

여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진보매체에서 등장

한 신뢰성 있는 주제는 ‘MB정부실정’, ‘과거사’, 

‘복지문제’, ‘정수장학회’이다. 이 중 이명박 정

부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는 ‘MB정부

실정’이나, 선거 국면에서 박근혜 후보의 아킬

레스건으로 작용했던 ‘과거사’와 ‘정수장학회’

는 이들과 입장을 같이하는 보수매체에서 불편

하게 느낄 수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진보매

체에서 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복지문

제’는 보수매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진보매체

에서만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복지가 

전통적인 진보의 어젠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사의 정파적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

내는 영역이 남북문제라는 사실은 여러 연구

(윤영철 2000; 김재홍 2003 등)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위 결과에서 ‘남북관계’의 매체별 출현 

빈도는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해 준다. 이 주제

는 보수매체에서만 과반수 넘게 출현했는데 이

는 안보 현안을 중요하게 다루는 매체의 보수

적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라 하겠다. 또한 

선거 때마다 큰 변수로 작용하는 소위 ‘북풍’이

라고 불리는 북한 변수가 보수매체에서 상대적

으로 부각돼 나타난 결과로 풀이될 수도 있을 

것이다. 

‘SNS,미디어’, ‘경제민주화’, ‘단일화’ 등 8개

의 주제들은 양 매체에서 모두 과반수 넘게 출

현한 것들로, 정파적 특성과는 관계없이 대선 

국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주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거운동’, ‘안철수연구소’, 

‘통합진보당’의 출현 빈도는 모두 과반수에 미

치지 못했다.

4.2 주제별 네트워크 분석

진보매체와 보수매체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주제일지라도 각 주제를 구성하는 단어군의 세

부 내용은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4.1에서 수행한 토픽 모

델링 10회 결과 중 한 회의 결과를 택하여 두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몇 가지 주제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주

제를 구성하는 20개의 단어들이 한 기사 내에

서 동시 출연한 빈도를 파악하여 코사인 유사

도를 구한 후 이를 PFNet으로 나타냈다.

<그림 1>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보매체와 

보수매체의 네트워크를 나타낸 것이다. 노드의 

크기는 TBC의 정도를 나타내고 링크의 굵기

는 두 노드 간의 연결 가중치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PNNC 기법으로 네트워크상에 단어들의 

군집을 표시하였는데, 동일한 군집에 속한 단

어들의 노드는 같은 모양으로 표시하였다.

‘경제민주화’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

든 후보 진영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슈였기 

때문에 두 매체에서 모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진보매체의 네트워크에서는 3

개의 군집이 나타났고 보수매체의 네트워크에

서는 2개의 군집이 나타나 있다. ‘경제민주화’

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노드를 비교해 보면 

진보매체의 경우는 ‘양극화’, ‘일자리’, ‘재벌개

혁’과 관계를 맺고 있고, 보수매체에서는 ‘대기

업’, ‘순환출자’,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다. 

진보매체에서 ‘경제민주화’와 직접 관계를 맺

는 단어들은 모두 경제민주화를 통하여 해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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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제민주화’ 네트워크(좌: 진보매체, 우: 보수매체)

거나 추진되어야 하는 문제들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진보매체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사

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주로 관련지어 보도하면서 이슈에 대한 긍정적

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재벌개혁’과의 링크는 매우 굵게 나타나 있는

데 이는 진보매체가 가지는 반대기업․반재벌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보수매체의 네트워크에서는 진보매체에서와

는 다르게 ‘경제민주화’ 노드와 직접 연결되는 

단어들이 동일한 군집에 속해 있지 않다. ‘대기

업’이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 경제민주화 정책

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측

면에서 대기업은 이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

장을 견지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보수매체는 

‘경제민주화’를 이러한 ‘대기업’과 자주 관련지

으며 입장을 같이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대기업’은 ‘경쟁력’과도 연결되어 있

는데 이 둘을 자주 함께 언급했다는 것은 보수

매체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사에서, ‘경제민

주화’를 통해 약화될 수 있는 ‘대기업’의 ‘경쟁

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자주 드러냈다는 것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림 2>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매체

별 네트워크를 나타낸 것이다. 2011년에 있었

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또한 무상급식 문제를 

핵심 어젠다로 하여 진보 대 보수의 구도로 펼

쳐진 선거였기 때문에 두 매체에서 모두 두드

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진보매체에서는 

3개의 군집이 발견되었고 보수매체에서는 5개

의 군집이 나타났다. ‘서울시장’과 직접 연결된 

노드를 살펴보면 진보매체에서는 ‘나경원’, ‘박

원순’, ‘오세훈’,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 등

의 단어들이 발견되고 보수매체에서는 ‘나경

원’, ‘박원순’, ‘오세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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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시장 보궐선거’ 네트워크(좌: 진보매체, 우: 보수매체)

진보매체의 네트워크에서 ‘서울시장’과 연결

된 단어들 중 특징적인 노드는 ‘SNS’이다. 이는 

보수매체의 네트워크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단어

이다. ‘서울시장’과 ‘SNS’가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은 당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국내에서 치러

진 최초의 본격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였다는 세간의 평가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유력 인사

들과 젊은 유권자들이 SNS를 이용해 선거 여

론을 주도한 바 있는데 진보매체에서는 이러한 

SNS 여론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던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과의 직접적인 연

결 또한 보수매체의 네트워크와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당시 안

철수가 소속된 기관이었으므로 사실상 ‘안철수’

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세 명의 대선 후보자의 이름을 제거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만약 이러한 작업을 거

치지 않았다면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위치한 노드에 안철수가 자리했을 가능성이 크

다. 안철수는 당시 유력한 야권 후보로 거론되

다가 박원순과 단일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서울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안철

수’ 노드는 다른 두 후보(나경원, 박원순)와 같

은 군집에 속해 있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안철

수를 당시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는 인물로 

다루었던 진보매체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보수매체의 네트워크에서는 ‘서울시장’이 전

임 시장과 두 후보와만 관련을 맺고 있어 별다

른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림 3>은 ‘SNS/미디어’라고 이름 붙인 주

제에 대한 진보매체와 보수매체의 네트워크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선거에서 SNS가 가지는 영

향력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는데 ‘SNS/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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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NS/미디어’ 네트워크(좌: 진보매체, 우: 보수매체)

가 두 매체에서 공통된 주제로 추출된 것을 보

면 SNS의 영향력은 18대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클러스터링 결

과를 보면 진보매체에서는 3개의 군집이 나타

났고 보수매체에서는 4개의 군집이 나타났다. 

두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요 군집은 

‘SNS’와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 주제는 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매체 간의 네트워크에서 큰 차이를 찾아볼 수

는 없지만 보수매체의 네트워크에서만 ‘네거티

브’, ‘흑색선전’으로 구성된 군집이 ‘선거운동’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는 SNS 이용자 중에 진보적 이념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윤성이(2012)의 조사 결과

를 고려할 때, 보수매체의 네트워크에서는 SNS

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네거티브, 흑색선전과 연

관시키며 그 가치를 폄하하는 시각이 드러난 것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3 주제 분포의 시계열 분석

이민웅(2003)에 의하면 언론에서 인물 중심

의 정파성은 ‘특정후보 밀어주기’의 형태로 나

타난다. 언론이 일종의 킹 메이커(king maker)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을 바탕으로 특정 인물 보도에 대한 정파성을 

살펴보기 위해, 진보매체와 보수매체의 각 후

보 관련 기사에서 매체별로 주제를 추출한 후, 

두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몇 개의 주제

에 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제 분포의 변

화 추이를 비교하였다. 

<그림 4>는 박근혜 후보의 기사에서 추출된 

‘정수장학회’ 이슈의 시기별 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정수장학회 관련 비리에 대한 기자회견

이 있었던 2012년 10월에 진보매체의 추세선은 

최고점에 위치한 반면 보수매체의 추세선은 앞

선 시기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서서히 하강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주제는 이슈화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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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박근혜 기사에서 추출된 주제 ‘정수장확회’의 시기별 분포

<그림 5> 박근혜 기사에서 추출된 주제 ‘남북관계’의 시기별 분포

록 박근혜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사안이므로 

보수매체는 박근혜의 편에서 이를 소극적으로 

다루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진보매체는 

10월 이후에 정수장학회 이슈를 더 이상 쟁점

화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는데, 10월 21일에 있

었던 박근혜의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이 이

러한 논란을 잠재우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

인다. 

<그림 5>는 박근혜 후보의 기사에서 추출된 

‘남북관계’의 시기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대

선을 몇 달 앞둔 시점인 2012년 5월부터, 보수

매체는 진보매체보다 관련 주제를 활발히 거

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 때마

다 북한과 관련한 안보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보수 진영 고유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

로 볼 수 있다. 두 매체 모두 2012년 10월을 

기점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시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에 

대한 진실 공방이 시작된 시점이다. 그러나 보

수매체는 이후 계속해서 대선이 끝날 때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진보

매체에서의 분포는 더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

고 있지 않다. 이는 NLL 관련 사안은 공방이 

오갈수록 야권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사안이

므로 보수매체에서는 활발히 보도하고 진보매

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그림 6>은 안철수 후보 기사에서 추출된 주

제인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대한 시기별 분포

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계기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요

구받기 시작했다. 이를 반영하듯 두 매체의 추

세선 모두 서울시장 선거 시점에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매체별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살펴보면 시장 선거에 앞서 무상급식 투

표 이슈가 부각되었던 2011년 7~8월에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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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문재인 기사에서 추출된 주제 ‘단일화․정권교체’의 시기별 분포

<그림 7> 안철수 기사에서 추출된 주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시기별 분포

매체의 추세선은 하강하고 있는 반면 진보 매

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진보매체가 

당시 선거 국면에서 야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

으며 나타났던 안철수에 대해 보다 먼저 적극

적으로 보도한 반면, 보수매체는 보도에 소극

적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 다른 차이는 총

선을 앞둔 시점에 나타난다. 서울시장 선거 이

후부터 두 매체의 추세선이 대체로 하강하는 양

상을 보인다는 점은 같지만, 보수매체에서는 총

선 무렵까지 변동을 거듭하는 반면 진보매체에

서는 서서히 하강하다가 총선을 몇 달 앞둔 시

점부터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진보매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안철수를 꾸준히 관련지어 보도하면서 서울시

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안철수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총선까지 이어가려 했던 것으로 풀이

된다. 

<그림 7>은 문재인 후보의 기사로부터 추출

된 ‘단일화․정권교체’ 주제의 시기별 분포이

다. 두 매체의 분포 모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시점인 2012년 11월 무렵까지 상승하

는 추세를 보이는데 그 이후에는 보수매체에서

는 하강하는 반면 진보매체에서는 조금 더 상

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당시 새누리

당에서 단일화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그것의 파

급 효과를 차단하려는 전략을 구사했던 점, 민

주통합당에서 안철수의 지지층을 흡수하여 지

지율 상승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단일화의 의미

를 부각시키려 했던 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추이는 모두 각 

정당들의 정파적 입장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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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을 사용

하여 신문기사에서 추출한 주제를 바탕으로 오

피니언 마이닝을 수행하였다. 먼저 18대 대선 

후보들의 기사에서 형성되는 주제들을 추출하

고, 이러한 주제들이 매체별로 차이를 보이는

지, 주제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시기별로 주제 분포의 차이가 드러나

는지를 각각 살펴보았다. 

매체별 주제 구성의 분석을 통해서는 ‘MB정

부실정’, ‘과거사’, ‘정수장학회’와 같이 보수 세

력에게 불리한 주제들이나 ‘복지문제’와 같이 

진보 세력에게 유리한 주제는 진보매체에서 주

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안보와 관

련 주제인 ‘남북관계’는 보수매체에서만 두드러

지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는 두 매체

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주제들이라도 정파적 입

장에 따라 주제를 구성하는 단어들 또는 단어

들의 관계가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경제민주화’의 경우 진보매체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보도한 측면이 있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진보매체에서만 당시 진

보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SNS’와 ‘안철

수’를 선거와 연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SNS/미디어’에 대한 네트워크에서는 보수

매체가 이를 ‘네거티브’, ‘흑색선전’과 관련지어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났다.

시기별 주제 분포의 분석을 통해서는 특정 시

기의 주제 분포가 각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 다

르게 분포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

혜 기사에서의 ‘정수장학회’는 의혹이 크게 불

거진 시점에 진보매체에서는 높은 분포를 보이

는 반면 보수매체에서는 변동이 없었다. 박근혜

에게 유리했던 주제인 ‘남북관계’는 NLL 관련 

공방이 시작된 이후 보수매체에서만 분포가 지

속적으로 상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철수 

기사에서 추출된 ‘서울시장선거’의 경우는 진보

매체에서 이를 먼저 이슈화한 후 총선 무렵까지 

보도를 이어감으로써 안철수의 긍정적인 영향

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의 기사에서 나타난 ‘단일화’의 경우, 진보매체

에서는 단일화 시점 이후에도 분포가 지속적으

로 증가한 반면 보수매체에서는 하락하는 양상

이 나타났다. 

이 세 가지 분석을 통하여 진보매체와 보수

매체 모두 자신들과 유사한 이데올로기 지형에 

위치해 있는 후보 및 진영의 입장에서, 본인들

에게 유리한 이슈는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불리

한 이슈는 소극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성이 파악

되었다. 이를 통해 대선이라는 거대 이슈와 그

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각 매체가 가지는 입

장을 엿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일종의 탐색적 연구로서, 토픽 모

델링 기법을 이용한 주제 기반의 오피니언 마이

닝이 타당성 있는 의견 분석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를 밝혀 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오피니

언 마이닝 관련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또한 토

픽 모델링 알고리즘이 단순히 방대한 문헌에서 

주제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감

안할 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개별 주제의 구

조와 내용을 살펴본 것은, 토픽 모델링이 가지

고 있지 않은 개별 주제 분석의 기능을 보완하

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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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 매체별 분석 결과의 차이가 정파

성의 차이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데 보다 과

학적인 방법들을 적용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

가 가지는 한계이다. 또한 각 주제에 대한 레이

블링 작업이 세 명의 연구자에게만 의존해 진

행되었고, 각 주제를 구성하는 단어들이 정확

히 일치하지 않음에도 레이블링 결과가 같을 

경우 동일한 주제로 취급하여 비교 대상으로 

삼은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다. 

향후 이러한 점들이 보완된다면 본 연구에

서 시도한 주제 기반의 오피니언 마이닝이 방

대한 양의 자료를 대상으로 언론의 정파성을 

분석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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